
키움 히어로즈가 2024시즌을 이끌 주장을 선임했습니다. 국가대표 내야수 

김혜성(25)입니다. 
 

김 감독은 16일 스포츠서울과의 통화에서 "(김홍원기 감독이) 팀을 잘 돌보라고 

했다.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감독은 "김혜성 선수는 젊은 선수들을 

이끌 리더십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대회에서 주장으로 

활약한 경험이 있어서 중요한 책임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은 김 감독에게 중요한 시즌입니다. 그는 미국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2023시즌이 끝난 후 김 감독은 공개적으로 ML 도전 의사를 

밝혔고, 키움은 수요일 김 감독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수락했습니다. 
 

개인 성적에 신경 쓰느라 바쁜 와중에 주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김 감독은 "부담감은 없다. 항상 후배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해서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024시즌을 앞두고 키움은 14명의 신인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시즌 

동안 고양으로 개인 훈련을 온 김혜성 선수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키움 

1라운드 지명자 김윤하는 "김혜성 선수가 너무 멋져 보인다. 하지만 아직 

친해지지 않아서 얘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인 시절 김 선수의 주장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신인 시절인 2017년에는 

내야수 서건창이 히어로즈의 주장을 맡았습니다. 김 선수는 신인 시절을 

회상하며 "서건창 선수가 주장이라서가 아니라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은 함께 운동할 때 더 가까워집니다. 신인들이 1군에 

합류하면 함께 운동하고 잘 접근할 것입니다." 
 



16일, 또 다른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월 2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2024에서 키움, LG 트윈스, 그리고 대표팀이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상대로 선발되었습니다.카지노사이트 
 

김혜성이 키움에서 뛸지, 국가대표에서 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김혜성이 ML 스타 선수들을 만나 멋진 경기를 펼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김혜성은 "정말 기대가 된다"며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히어로즈의 선배이자 샌디에이고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며 아시아 내야수 최초로 골드글러브상을 수상한 김하성 선수입니다. 

"(김)하성 선수를 상대팀으로 만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선수는 

신나고 색다른 기분을 느낄 거예요."라고 김하성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성은 "작년에 팀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가을까지 

팬들과 함께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키움은 지난해 리그 최하위(10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팀이 

포스트시즌(가을야구 리그) 진출에 실패한 것은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장 김혜성의 각오는 매우 확고합니다. 

https://www.outlookindia.com/xhub/e-gaming/%EA%B5%AD%EB%82%B4-%EC%95%88%EC%A0%84-%EB%B0%94%EC%B9%B4%EB%9D%BC%EC%82%AC%EC%9D%B4%ED%8A%B8-%EC%84%A0%ED%83%9D-%EB%B0%A9%EB%B2%95

